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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은 모두 조선후기에 중건하였

다. 창덕궁과 창경궁은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 전 중

반에 중건한 반면, 경복궁은 19세기 후반에 중건하였

다. 창덕궁과 창경궁은 조선전기 궁궐 건축에 대한 기

억이 유지된 시기에 중건했다는 점에서 경복궁에 비해

조선전기에 유행한 양식과 구조를 적용해서 지었을 가

능성이 크다. 따라서 17세기 전 중반에 건립되어 지금

까지 유지되고 있는 개별 건물을 분석하면 해당 건물

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조선전기 궁궐 건축에 대한 이

해를 심화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고

에서는 창덕궁 ‘성정각(誠正閣)’의 건축 시기와 구조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현존 성정각 건물은 건립 시기가 오래되었고, 건축

구조가 특이함에도 불구하고, 세자와 관련된 공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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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설적 언급만 있을 뿐, 건축 시기나 구조적 특징

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1)

본론에서 살피겠지만, 현재의 성정각 건물은 17세기

중반 이전에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부재의 양식

이나 건축 구조의 측면에서도 조선 전기적 특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이 강하게 확인된다.

본고에서는 우선 문헌자료를 살펴 성정각의 창건 시

기를 판단하고 정조 때의 수리 이력을 확인하겠다. 수

리 전후 성정각의 용도도 확인하겠다. 이어 건축 양식

과 구조를 분석하여 현재의 성정각 건물이 조선전기에

유행한 구조를 간직하고 있음을 논증하고, 처음 지었

을 때의 원형 구조와 여기에 적용된 건축 관념을 도출

해 보겠다.

1) 기존 연구에서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의 기록을 근거로 숙종이나 정조 때의 건축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1674년(현종 15)에 철거한 경의재 자리에 숙종이 지은 것으
로 추정하기도 한다.(역사건축기술연구소,『우리궁궐을 아는 사전
1』, 2015, 돌배게, 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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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ongjeonggak Hall in Changdeokgung Palace, although built after the Japanese Invasion in 1592, displays the

architectural style and structure of Early Joseon period. It did not include ondol (Korean floor heating system)
and contained Early Joseon style window frames. Later, King Jeongjo installed ondol as he repaired the building
into a more convenient office. The initial construction of Seongjeonggak Hall was based on the architectural
ideology of the Early Joseon Period, which divided up the space according to the season. Thus, the initial
structure of the building consisted of a joint of a one-story building and a two-story building with the top floor
of the latter specialized for hot and humid season. The two-story building was called ‘chimnu(寢樓)’, and its top
floor was called ‘nu-chimsil(樓寢室)’

주제어 : 성정각(誠正閣), 영쌍창(欞雙窓), 온돌, 침루(寢樓), 조선전기적 건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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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록에서 확인되는 성정각의 이력과 용도

2-1. 숙종대 이전의 건축 이력과 용도

현재 ‘성정각’은 단층과 중층이 결합된 건물 전체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층부 다락의 남쪽에는 ‘보

춘정(報春亭)’ 현판이, 동쪽에는 ‘희우루(喜雨樓)’ 현판

이 걸려 있다. ‘성정각(誠正閣)’이라는 명칭은 『승정원

일기』의 1697년(숙종 23) 12월 13일자 기사에서 처음

확인된다.2) 그리고 1704년에 세자시강원의 궁료 김보

택이 지은 ‘성정각명(誠正閣銘)’에서는 ‘성정각’ 명칭이

성립한 계기가 확인된다.

하늘과 선대 임금들이 도우셔서 우리 성상(숙종)께서 우
리 왕세자(경종)를 낳았습니다.…서연(書筵) 때에 임하는
작은 각[小閣]은 옛날에는 이름[號]이 없고 다만 ‘강학청’
이라고 칭했습니다. 우리 전하[숙종]가 비로소 ‘성정(誠
正)’이라고 명하시고 이내 글씨를 베풀어 편액을 주셨습
니다.…우리 왕세자가 부모님께 효도하는[問寢視膳] 겨
를에 늘 여기에서 머물고[興居於是], 여기에서 강독합니
다.…갑신년(1704) 10월 일에 사서(司書) 김보택이 지어
서 들이다.3)

위 기록에서는 성정각이 왕세자의 서연이 열리는 곳

이자 세자가 거처하는 곳이었음이 확인된다. 숙종이

‘성정각’으로 명명하기 전에는 관행적으로 ‘강학청(講學

廳)’으로 불렸음도 확인된다. 따라서 ‘성정각’은 숙종이

창건하면서 붙인 이름이 아니라, 기존 건물에 숙종이

부여한 이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건물이 ‘강학

청’으로 불려왔다는 사실은 성정각의 창건 시기를 추

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조선에서 ‘강학청’은 원자 교육을 위해 설치한 기관

을 뜻한다. 원자가 유아일 때에는 보양청을 설치하고,

초보적인 한문 교육이 가능한 나이가 되면 강학청을

설치하여 교육하였다.4) 원자가 어린 나이에 세자로 책

봉되면 강학청은 설치되지 않고, 시강원(춘방)에서 서

2) 본고에서 인용한 『승정원일기』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

는 디지털자료(http://sjw.history.go.kr/main.do)를 이용하였고, 『일

성록』, 『열성어제』, 『궁료소』, 『강학청일기』 등 국왕, 원자

세자와 관련된 기록을 담은 자료는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

원”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자료(http://kyujanggak.snu.ac.kr/home/mai

n.do?siteCd=KYU)를 이용하였다.

3)『宮僚疏』 誠正閣銘[幷序] “維天維祖宗眷佑我聖上 篤生我王世子

(중략)開筵時所臨小閣 舊無號 只稱講學廳 我殿下始命以誠正 仍宣宸

墨而扁之(중략)惟我王世子問寢視膳之暇 興居於是 講讀於是(중략)[甲

申十月日司書金普澤製入]”

4) 김문식 김정호, 『조선의 왕세자 교육』, 김영사, 2003, 78∼82쪽

연(書筵)을 열어 세자 교육을 담당하였다. 세자를 교육

하는 장소는 서연청(書筵廳)으로 달리 칭하였다.

창덕궁을 중건한 이후 숙종 때까지 강학청은 인조와

현종 두 국왕에 의해 설치되었다. 인조 때의 강학청은

1624년(인조 2)에 처음 확인된다.5) 이후 1643년에 원

손(元孫)이 강학하는 장소를 ‘강학청’이라고 표현한 사

례도 확인된다.6) 그러나 1624년에 창덕궁 내전 영역은

대부분 소실된 상태였고 인조는 창경궁에 거주하였다.

1643년에는 경덕궁(경희궁)에 거주했고7) 원손의 부모

는 청에 인질로 가 있었다. 인조가 설치한 강학청은

창덕궁과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후 현

종이 5살 된 원자(숙종)를 위해 1665년(현종 6)에 창덕

궁에 강학청을 설치하였다. 숙종 때에는 강학청이 설

치되지 않았다. 1688년에 원자(경종)가 태어나자 1689

년에 보양청을 설치하고 보양관을 선발하였다. 강학청

의 설치는 후일로 미루었다.8) 그러나 1690년에 원자를

세자로 책봉함으로써 강학청은 설치되지 않았다.

현종이 설치한 강학청은 후대에 최초의 강학청으로

인식되었다. 정조는 “숙종의 어린 시절에 현종이 보양

관을 선발하라고 명령하고 ‘강학청’이라는 명칭을 처음

썼다.”고 하였다.9) 따라서 ‘강학청’으로 불렸던 성정각

은 강학청이 설치된 1665년(현종 6)에 원자의 강학이

이루어진 곳일 가능성이 크다.

원자(숙종)를 위한 강학청 설치를 논의할 때에 교육

기관으로서의 강학청은 시강원에 설치하고, 강학할 장

소는 그때그때 국왕(현종)에게 보고하여 정하기로 하

였다.10) 그러나 이틀 뒤 현종은 강학청을 시강원에 두

는 것은 너무 먼 것 같다고 하였다. 강학 장소에 대해

서도 선정전 모퉁이에 서연을 열었던 곳이 있지만 그

곳 역시 먼 것 같다고 하였다.11)

현존하는 『강학청일기』에서는 9월 3일에 희정당의

5) 『인조실록』, 권4,인조 2년 2월 7일(신묘)

6) 『인조실록』, 권44, 인조 21년 9월 19일(경술)

7) 창덕궁은 ‘인조반정’으로 대부분의 전각이 불에 타서 인조는 창

경궁에 거주했으나 1624(인조 2)년에 이괄의 난으로 창경궁까지 불

타자 인조는 주로 경덕궁(경희궁)에 거주하다 창덕궁을 대규모로 수

리하고 1647년(인조 25) 11월에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겼다(홍현도,

「17세기 창덕궁·창경궁의 이건을 통한 수리에 관한 연구」, 경기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8) 『승정원일기』, 336책, 숙종 15년 7월 18일(임자)

9) 『승정원일기』, 1770책, 정조 20년 12월 1일(임신) “傳于李勉兢

曰 肅廟在沖歲時 顯廟命選輔養之官 創名講學廳”

10) 『현종실록』, 권10, 현종 6년 8월 16일(기사)

11) 『현종실록』, 권10, 현종 6년 8월 18일(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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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별당(西別堂)’에서 원자와 스승의 상견례를 치른 것

이 확인될 뿐 최종적으로 강학청이 설치된 곳과 강학

이 이루어진 장소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현종이 언

급한 내용으로 미루어 강학청은 시강원에 설치되지 않

았고, 강학도 원자가 거주하는 내전을 기준으로 ‘선정

전’보다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희정당의 ‘서별당’에서 상견례가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

어 강학 장소도 희정당의 서별당과 인접한 곳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성정각의 위치는 이와 같은 조건에 잘 부합한다. 성

정각은 희정당의 동남쪽에 인접해 있다. 5살의 원자

(숙종)가 이동하기에 무리가 되지 않는 짧은 거리이다.

성정각에서 원자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교육 기관인

‘강학청’도 성정각 일곽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림 1. 성정각과 다른 건물들의 위치

현종은 강학청을 설치하기로 했던 시강원을 ‘멀다’고

지적하였다. <그림 1>에서 보듯 숙종 이전의 동궁 영

역은 시민당 일곽이었고, 시강원(춘방)은 시민당의 동

쪽에 인접하여 성정각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었다. 성

정각에서 원자의 강학이 이루어질 것임을 고려하면,

시강원은 원자 교육기관인 강학청을 두기에 적절한 장

소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기관인 강학청도 성

정각 주변 건물에 설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현종이 설치한 ‘강학청’은 원자를 위한 교육

기관이자 원자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했다고 볼

수 있다.12) 그리고 원자(숙종)가 세자로 책봉된 뒤에도

12) 순조 때에 제작된 「동궐도」에서 성정각 주위의 문은 ‘영현문’,

‘인현문’, ‘상현문’, ‘방현문’, ‘홍현문’으로 공통적으로 ‘현(賢)’자가 들

어 있다. 이러한 이름은 원자 세자 교육과 관련된 작명임을 짐작할

수 있다. 성정각이 정조 이래 국왕의 편전으로 사용된 것을 고려하

면, ‘현’ 자가 들어가는 문 이름은 창덕궁에서 원자 세자 교육이 이

루어진 효종 이후 영조 이전의 작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아가 현종 때에 창덕궁에 강학청이 최초로 설치되었고, 성정각이 숙

숙종이 ‘성정각’이라는 정식 이름을 부여하기까지 이

건물은 계속 ‘강학청’이라고 불렸다고 볼 수 있다.

성정각이 이처럼 강학청이 설치된 1665년 이전의 건

축임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성정각의 초창 시기는 인

조, 나아가 광해군 때까지 올려 볼 수 있다. 1647년(인

조 25)에 인조는 광해군이 1620년 이전에 건축한 인경

궁의 전각을 헐어서 창덕궁으로 옮기는 한편 많은 건

물을 새로 지었다.13) 이후 창덕궁은 장기간 국왕들의

상주처가 되었다. 효종과 현종 때에도 일부 건물을 철

거하거나 신축했지만 대규모의 소실이나 영건(營建)은

발생하지 않았다.14) 따라서 1665년에 존재가 확인되는

성정각은 인조가 인경궁에서 옮겨 왔거나 새로 지었을

가능성이 크다.

현종 때에 원자(숙종)의 강학이 이루어졌던 성정각

은 이후에도 왕세자가 학습하고 기거하는 장소가 되었

다. 세자 시절에 경종은 성정각에서 독서하고, 국왕이

보낸 관리들에게 술과 음식[酒饌]을 대접하였다.15) 숙

종은 ‘세자(경종)에게 주는 10가지 교훈[賜世子儆戒十

箴]’을 성정각 동쪽 벽에 걸게 하였다.16) 영조도 이곳

에서 독서했으며, 의원에게 진찰을 받았다.17)

이처럼 성정각이 17세기 전 중반에 건축되어 원자

세자의 교육 장소로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성정각을 처

음 지을 때에 조선전기에 유행한 양식이나 구조를 적

용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성정

각이 창건 당시의 양식과 구조를 간직하고 있다면, 성

정각에서 조선전기적인 건축 요소를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다만, 기록에서는 정조가 성정각을 수리하여 상

시적이고 편의로운 집무처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조선전기적인 건축 요소를 판단하기에 앞서 정조 때

종 때에 ‘강학청’으로 불린 것을 고려하면 ‘영현문’ 등이 포함된 양

성재, 담월루 등 성정각 남쪽의 건물군은 현종 때에 관청으로서의

‘강학청’이 설치되었던 곳일 가능성이 있다. 『궁궐지』에서 “모두

성정각 남쪽에 있다.”고 할뿐, 건물의 유래와 기능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도 양성재와 담월루가 교육기관으로서의 강학청이 설치된

곳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세자의 서연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서연청’으로, 국왕의 경연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경연청’으로 부른

것을 보면, 원자의 강학이 이루어지는 장소 역시 ‘강학청’으로 불렸

을 가능성이 높다.

13) 홍현도, 앞의 논문, 2012

14) 홍현도, 앞의 논문, 31∼41쪽

15) 『숙종실록』,권41, 숙종 31년 2월 12일(병자).

16) 『열성어제』, 권16 숙종대왕 문(文) 「賜世子儆戒十箴幷小序[命

李翊臣繕寫鏤板懸揭于誠正閣之東壁]」

17) 『승정원일기』, 556책 경종 3년 7월 19일(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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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수리의 방법과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2. 정조 때의 수리 이력과 용도

정조는 세손 시절인 1771년 2월 3일에 ‘성정각’에서

열린 서연에 참석하였다.18) 영조는 경희궁에 상주하였

고, 정조도 경희궁에 거주하며 존현각(尊賢閣)을 독서

처로 삼았으므로19) 성정각에서의 서연은 일회적인 것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성정각은 1777년(정조 1)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약원제조 홍국영과 공조판서 구윤옥을 존현각에서 불러
보았다.

나(정조)는 말하였다. “반드시 수리해야 하는 곳이 많은
가?” 구윤옥이 말하였다. “낡고 기울어진 것이 심히 많
아 형세가 모두 수리해야 합니다. 창덕궁부터 공역을
시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는 말하였다. “자경당(慈
慶堂)의 공역도 시작할 것인가?” 구윤옥이 말하였다.
“역시 날짜를 가려서 시작할 것입니다.” 구윤옥이 말하
였다. “성정각도 장차 수리해서 고쳐야[修改]겠습니다.”
나는 말하였다. “이는 전일 동궁의 처소이다. 수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경비가 고민이니 무릇 수리하는 공
역은 간략하게 하고 빠르게 마치는 것이 좋겠다.”20)

위에서 보듯 성정각은 창덕궁의 수리를 논의 하면서

언급되었다. 공조판서 구윤옥이 수리가 필요한 창덕궁

의 건물에 성정각을 포함할 것을 건의하자 정조는 ‘동

궁의 처소’라며 허락하였다. 정조가 세자의 처소로 인

식한 성정각은 ‘수리해서 고쳐야[修改]’할 만큼 퇴락하

고 거주에 불편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성정각 수리는 정조가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

인 사안이 아니었다고 짐작된다. 창덕궁에 대한 정조

의 관심은 생모 혜경궁 홍씨가 거처할 ‘자경당’ 신축에

있었다. 정조의 자경당에 대한 관심은 위 대화를 포함

하여 『일성록』과 『승정원일기』에서 쉽게 확인된

다.21) 반면에 성정각을 언급한 사례는 수리를 논의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3건에 불과하다. 게다가 성정각

수리는 창덕궁의 다른 건물에 비해 중요하게 다루어지

18) 『일성록』, 영조 47년(신묘) 2월 3일(갑술)

19) 『홍재전서』, 권2 「경희궁지」

20) 『일성록』, 1777년(정조1) 2월 27일

21) 자경당은 1776년에 정조 즉위 직후부터 건축이 진행되었다. 7월

29일에 상량하고 공사를 급하게 서둘러 10월 10일에 ‘목석(木石)의

역’을 마친 뒤 공사를 일시 중지하였다. 겨울이 지난 뒤인 1777년

(정조 1) 봄에 자경당 공사를 재개했으며, 1778년 4월 21일에 내부

도배를 마치기까지 정조는 큰 관심을 기울이며 세밀한 부분까지 직

접 살피고 명령하였다.

지 않았다. 1777년 3월 7일을 수리를 시작할 길일로

택한 기록에서는 자경당과 더불어 ‘경복전’을 언급하였

다.22) 1777년 6월 7일에 창덕궁 수리를 완료하고 관계

자를 포상한 기록도 공사의 성격을 ‘자경당의 영건으

로 인하여 대내를 수리한 것’이라고 표현하였다.23)

또한 정조와 구윤옥의 대화를 보면 성정각 수리는

정조가 먼저 의도한 것이 아니라 구윤옥의 건의에 기

인하였다. 정조는 비용을 걱정하며 간략하고 신속하게

수리하라고 당부하였다. 정조의 당부대로 수리가 진행

되었다면 성정각은 외양이나 구조에 큰 변동이 없었을

것이다. 구조나 시설에 변동이 발생했다면 공사 실무

자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기록에서 ‘성정각’은 정조가 창덕궁의 수리한 건물을

돌아보고 관계자를 포상할 날짜를 6월 7일로 결정했을

때에 다시 등장한다. 정조가 그때까지 성정각 수리를

마칠 수 있겠냐고 묻자, 공조판서 구윤옥은 ‘어려울 것

같다[似未及]’고 답변하였다.24) 구윤옥의 답변과 달리

성정각 수리는 정조가 창덕궁을 돌아본 6월 7일 이전

에 완료되었다. 정조는 1777년 6월 8일에 성정각에서

측근 신하 홍국영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말하였다. “지난날 이 각의 수리를 시작하는데 비
가 왔다. 이번에 공역을 마치는데 또 비가 왔다. 마땅히
‘희우(喜雨)’라는 이름이 있어야겠다.” 홍국영이 말하였
다. “진실로 우연이 아닙니다.”25)

정조는 성정각 수리를 시작할 때와 완료할 때에 모

두 비가 내렸음을 강조하며 건물에 ‘희우(喜雨)’라는

이름을 부여하겠다고 하였다. 현재 성정각에 ‘희우루’

편액이 있는 것은 정조의 의지가 실현된 결과이다.

그런데 1782년(정조 6) 무렵 정조가 지은 「희우루

지(喜雨樓志)」에서는 “나는 새로 지은[新建] 누를 ‘희

우’라고 하였다.”고 하여 희우루를 정조가 새로 지은

것처럼 표현하였다. 또한 “정유년(1777)에 이 누를 중

건(重建)하였다.”고 하여 사라진 건물을 정조가 재건한

것처럼 표현하였다.26) 그러나 이는 정조가 ‘희우루’로

22) 『승정원일기』, 1396책 정조 1년 3월 6일(임신)

23) 『정조실록』, 권3, 정조 1년 6월 7일(신축)

24) 『승정원일기』, 1400책, 정조 1년 5월 28일(임진)

25) 『일성록』,정조 1년 6월 8일(임인)

26) 『홍재전서』,권54 잡저1 「희우루지」“予名新建之樓曰喜雨 喜

雨而名其亭 古也 歲丁酉重建斯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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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한 것을 강조하기 위한 과장일 뿐 사실이 아니라

고 생각된다. 다른 기록을 보면 희우루는 수리 전부터

성정각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상께서 성정각에 납시었다.…상께서 말하기를 “보춘루
는 곧 옛날 보춘정(報春亭)을 수리하여 고친[修改] 것이
다. 『점필재집(佔畢齋集)』과 『사가집(四佳集)』에
「보춘정기(報春亭記)」가 있다. 조윤형이 그 기문을 써
서 걸고 편액도 구례에 의거하여 ‘보춘정’이라고 써서
걸어라. ‘희우루’ 세 글자도 역시 조윤형에게 쓰게 하여
동쪽 벽[東廂]에 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셨다.27)

앞에서 본 것처럼 정조는 성정각 수리를 완료한 직

후인 1777년(정조 1) 6월 8일에 건물의 명칭을 ‘희우’

로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런데 위 인용문에서 보듯

정조의 결심은 5년이 지난 1782년에야 실현되었다. 이

는 희우루가 정조가 창건한 건물이 아님을 알려준다.

창건했다면 완공 즉시 명명했을 것이다. 중건도 아님

은 정조가 이 건물의 명칭을 ‘희우루’로 바꾸라고 한

표현에서 잘 확인된다.

정조는 「희우루지(喜雨樓志)」에서 “나는 새로 지

은[新建] 누를 ‘희우’라고 하였다.”고 한 데 이어 “희우

라고 이름 지은 그 정자는 오래된 것이다[喜雨而名其

亭古也].”라고 하였다. 이는 정조가 ‘정(亭)’으로 표현한

이 건물이 ‘희우’로 명명하기 전에 창건되었음을 알려

준다. 이 건물을 1777년에 중건 개념을 적용하여 새로

지었다면 건물의 분류는 ‘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용문에서 보듯 정조는 1782년에 이 건물을 ‘보춘루’

로 지칭하면서 보춘루는 옛날의 ‘보춘정’을 ‘수리하여

고친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면 정조

는 1777년에 중건 개념으로 ‘보춘정’을 다시 지으면서,

‘정’을 ‘누(樓)’로 바꿔 ‘보춘루’라고 명명했다가 5년 뒤

에 다시 ‘보춘정’으로 환원하고 ‘희우루’라는 이름을 새

로 부여한 것이 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정조는

성정각의 수개(修改)를 공식적으로 완료한 바로 다음

날에 ‘희우’라는 이름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므로 ‘보춘루’는 정조가 성정각을 수리하기 전부터

성정각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던 누의 이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게다가 ‘보춘루’가 본래 ‘보춘정’이었다는 정조의 설

명은 근거가 전혀 없다. 김종직의 『점필재집』이나

서거정의 『사가집』에는 “보춘정기”가 없다. 두 문집

에는 창경궁의 「환취정기(環翠亭記)」가 있다.28) 『점

27) 『승정원일기』, 1509책 정조 6년 5월 6일(임인)

필재집』과 『사가집』, 나아가 어느 기록에서도 “보

춘정기”는 물론 ‘보춘정’도 궁궐 건축으로 확인되지 않

는다. 옛날의 ‘보춘정’을 수리해서 고쳤다는 정조의 설

명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면, ‘희우루’로 명명하고자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보춘루’는 본래 성정각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

로 정조는 이 누에 새 이름을 부여하기 어려웠다.29)

이에 정조는 착각이나 왜곡에 근거하여 기존의 ‘보춘

루’를 ‘보춘정’으로 고침으로써 ‘희우루’라는 이름을 새

로 부여할 수 있었다. 기존의 이름인 ‘보춘’을 보존하

면서 자신의 의지를 실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희우루지」의 ‘신건 중건’은 정조가 기

존 건물에 새 이름을 부여한 것을 강조하고자 과장하

여 표현한 것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정조 때의 성정각 수리는 보춘루를 포함하여 이미 존

재하고 있던 건물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수리를 완료한 뒤 정조는 성정각을 애용하였다. 계

절을 가리지 않고 편의로운 접견과 논의, 경연 등을

이곳에서 행하였다. 정조 사후에도 성정각은 국왕의

일상적인 집무처로 이용되었다. 이렇듯 성정각이 국왕

의 공간이 된 것으로부터 정조 때의 수리는 국왕의 집

무 기능에 적합한 변화를 가져왔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단층과 중층이 결합된 기본 구조는 유지했지

만 국왕들이 성정각을 집무처로 선호하게 만든 변화

또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성정각은 초창 때에 적용된 조선 전기적 건축 양식이

나 구조와 더불어 정조 때 추가된 조선 후기적 건축

요소를 함께 지니고 있는 건물이 된다. 이 부분은 다

음 장에서 성정각의 난방 관련 요소, 창호 양식, 위치

와 구조, 단층부에서 중층부 상층으로의 진입 방식을

살펴서 확인하겠다.

28) 『점필재집』 권2, 기(記) 「環翠亭記」; 『사가집』권4, 기류(記

類) 「환취정기」.

29) ‘보춘(報春)’은 ‘봄을 알린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봄[春]’이 세자

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세자와 관련된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필자

는 ‘보춘(報春)’이 ‘효(孝)’ 윤리도 포함한 중의적 이름이라고 생각한

다. 당의 시인 맹교(孟郊, 751∼814)가 “봄볕에 보답한다.[報得三春

暉]”는 표현을 쓴 뒤부터 ‘보춘휘(報春暉)’는 ‘부모의 은혜에 보답한

다’는 관용구가 되어 널리 쓰였다. 역대 왕들의 초상화를 봉안한 선

원전 영역의 동쪽 문 이름이 ‘보춘문(報春門)’이었음도 「동궐도」에

서 확인된다. ‘보춘’이 선대왕의 작명일뿐더러 ‘효’를 상징하였기에

정조는 이 이름을 ‘희우’로 교체하는 데 부담을 느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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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정각의 건축 구조

3-1. 현존 성정각의 양식과 구조

(1) 난방 관련 요소

현재의 성정각은 단층부와 중충부의 매개 공간인

아궁이칸을 제외하면 8칸의 단층부와 2칸 반의 중층부

가 직교하고 있다. 중층부 하층은 개방되었고, 상층은

분합문을 달아 외부와 차단하였다. 단층부의 평면은

<그림 2>와 같이 온돌방과 마루 구조의 ‘청(廳)’으로

구성되어 있다. 퇴칸을 제외하면 온돌방이 세 칸이고

청이 한 칸이어서 온돌이 차지하는 면적이 매우 넓다.

조선전기 궁궐에는 온돌이 제한적으로 시설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중건하거나 창건한 궁궐에는 온

돌이 전면적으로 시설되었다.30)

온돌 난방은 건물의 구조에 일정한 제약을 준다. 아

궁이에 불을 때 방바닥을 덥히므로 아궁이, 구들, 굴뚝

의 순으로 수평이 높아져야 한다. 이에 아궁이의 위치

는 기단의 높이와 연동하여 결정된다. 기단이 낮으면

아궁이는 땅을 파서 지면 아래에 설치해야 한다. 기단

이 높으면 아궁이의 위치도 그만큼 높아진다.

조선 후기 궁궐 건축, 특히 민간의 상류주택과 규모

와 평면이 비슷한 주거 건축에서는 대개 아궁이와 지

30) 이호열, 「조선전기 주택사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 논문, 1991 ; 이종서, 「고려∼조선전기 상류 주택의 방한 설비와

취사 도구」, 역사민속학, 24호, 2007, 41∼68쪽

면의 수평을 일치시켰다. 구들이나 아궁이에 물이 차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탄이나 소목(燒木)을 때기에 편리하

게 한 것이다. 그 결과 <그림 3>에서 보듯 주춧돌은

대부분 60~90cm 정도의 기단 위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데 성정각은 전면 처마 하부 기단의 높이가

25cm에 불과하다. 온돌을 시설하려면 지면 아래에 아

궁이를 설치해야 하는 구조이다. <그림 4>에 보이는

것처럼 현재 성정각의 아궁이는 지면에서 60cm 이상

낮게 설치되었다. 나아가 아궁이칸과 접하는 희우루

주초의 하부가 노출되어 있어 아궁이는 희우루가 지어

진 뒤에 땅을 파서 설치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4. 성정각의 처마 하부 기단 높이(상)와 아궁이 위치(하

좌) 및 아궁이칸의 주초 하부 노출 상태(하우)

이렇듯 성정각의 전면 처마 하부 기단이 낮고, 아궁

이가 지면 아래에 있는 것은 이 건물을 창건할 당시에

온돌을 시설하지 않았거나, 시설했어도 현재와 같은

면적이나 구조는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금은

온돌방처럼 보이는 서쪽 끝 칸이 「동궐도형」에 ‘청

(廳)’으로 표시된 것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그림 5>는 성정각 서쪽 끝 칸의 현재 모습과 「동

궐도형」의 표기를 비교한 것이다. 지금은 온돌방처럼

보이지만 19세기 말에 작성된 「동궐도형」에는 ‘청(廳)’

으로 표기되어 있다. 동쪽의 두 칸만 ‘방(房)’으로 표기

하였다. 「동궐도형」이 제작된 19세기 말에 성정각은

동쪽 두 칸만 온돌방이었고 서쪽 두 칸은 마루 구조였

다. 이처럼 낮은 기단, 지면보다 낮게 설치한 아궁이, 19

세기 말까지 유지된 서쪽 끝 칸의 마루 구조를 종합하

면 성정각을 창건할 때에는 온돌을 시설하지 않았거나

지금보다 제한적으로 시설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2. 현 성정각 단층부의 평면 구성

(도면출처: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A0026337, 창덕궁 희우루

문간채 약방 보수공사도면, 1997)

그림 3. 창덕궁 관물헌(좌)과 석복헌(우)의 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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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성정각 서쪽 칸의 현재 모습과 「동궐도형」의 ‘청

(廳)’ 표시

(2) 창호의 양식-영쌍창

성정각은 창호의 양식에서도 조선 전기적 요소가 확

인된다. 조선전기에는 창틀 중간에 기둥[영]을 설치한

‘영쌍창’이 유행하였다.31)

그림 6. 성정각에 남아 있는 영쌍창

따라서 궁궐 건축에서 영쌍창이 발견되는 건물은 그

렇지 않은 건물보다 건축 시기가 앞선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필자가 확인한 한도 내에서 성정각은 궁궐에서

영쌍창이 남아 있는 유일한 건물이다.

<그림 6>에서 보듯 성정각의 배면에는 완전한 구조

의 영쌍창이 한 틀 남아 있다. 서쪽 칸 전면의 창틀

상부에도 영을 설치했던 흔적이 확인된다.32) 반면에

31) 김일진, 「조선시대 15세기 주택의 영쌍창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9권 9호, 1993, 41∼52쪽

32) 이 창의 문지방을 구성하는 머름대에는 영을 설치했던 흔적이

보이지 않아, 상부 창틀을 다른 곳에서 옮겨 설치했을 가능성이 확

인된다.

다른 창들은 크기와 창틀의 가구 기법이 유사하면서도

영의 흔적이 없다. 처음 지었을 때에 성정각의 모든

쌍창은 영쌍창이었을 것이다. 이후 영을 설치하지 않

게 된 시기에 창틀을 수리하거나 교체한 결과 지금처

럼 조선전기에 유행한 영쌍창틀과 이보다 늦은 시기의

창틀이 성정각에 공존하게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희우루의 위치와 구조 및 상층부 진입 방식

현재 ‘루(樓)’는 한시적인 휴한이나 연회 등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상류 주택에 온돌

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조선전기에는 주거용 누가 활발

하게 건축되었고 이 누의 쓰임은 덥고 습한 계절에 집

중되었다.33) 이러한 누는 휴한이나 오락용으로 건축된

누에 비해 주거에 적합한 요소가 강했다.

우선, 누의 위치를 들 수 있다. 휴한이나 오락을 위

해 지었다면 살림 영역에서 떨어진 정원이나 야외에

자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주거용이라면 살림 영

역에 자리할 것이다. 다음으로 계절별 용도에 근거한

공간의 구분이다. 휴한이나 오락용으로 지었다면 쓰임

은 여름에 집중될 것이며 경복궁의 경회루처럼 1층을

틔우고 2층에 쓰임이 집중될 것이다. 반면에 주거용이

라면 별동형인 경우 하층은 겨울용으로, 상층은 여름

용으로 구획하고 시설할 것이다. 단층과 중층을 결합

시켜 계절별로 쓰임을 배분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중

층부의 상층에서 사생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층

부의 하층도 벽이나 창호로 구획하는 것이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2층으로 진입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휴

한이나 오락용이라면, 현존하는 사례들이 그렇듯, 사다

리나 계단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주

거용으로 지었다면 이동의 편의로움과 사생활 보호 등

을 고려하여 계단이나 통로를 설치할 것이다.

희우루가 포함된 성정각은 위치부터 주거용에 적합

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내전 영역과 인접해 있을뿐더

러 낮은 지대에 위치하여 희우루에 올라도 전망이 넓

지 못하다. 계절에 따른 용도의 구분에서도 주거용에

적합하다. 단층과 중층 건물이 직교하는 구조일뿐더러

「동궐도」에서는 희우루의 아래층을 벽과 창호로 구

획한 것이 확인된다(<그림 9>). 현재 주초석과 기둥에

도 벽과 창호의 흔적이 뚜렷하다. 과거에 성정각은 외

부에 과시하는 외향성보다 사생활을 보호하는 내향성

이 강한 건물이었다.

33) 이종서, 「조선전기의 주거용 층루 건축 전통」, 역사민속학, 22

권, 2006, 133∼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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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실내 다락과 실외 퇴칸의 계단을 통한 희우루 진입
방식

이처럼 성정각은 휴한이나 오락보다 주거에 적합한

요소가 강하다. 그런데 현재 단층부에서 희우루로 진

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그림 7>에 보이는 것처

럼 동쪽 방 안에 설치된 문을 통해 아궁이칸 상부의

다락으로 올라간 뒤 희우루로 진입하는 방식이 있다.

또 다른 방식은 아궁이칸 퇴칸에 설치된 나무 계단을

통해서 희우루로 진입하는 것이다. 전자는 내부에서

진입한다는 점에서 주거용에 적합하다. 후자는 외부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과시성이 강하고 휴한이나 오락용

에 적합하다.

그런데 목제 계단이 설치된 퇴칸의 현재 상태를 보

면 목제 계단은 후대에 설치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림

8>에서 보듯 현재 목제 계단 하부의 퇴 공간에는 마

루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희우루 아래층과 접

하는 부분의 하방에는 툇마루 장선을 설치했던 홈이

대칭으로 나있어 툇마루가 여기까지 이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단층부와 희우루 아래층을 구획하

는 판벽에는 쌍사를 새긴 문얼굴이 확인된다. 이로부

터 이 문을 통하여 단층부와 희우루 하부를 왕래한 시

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34)

이는 성정각을 처음 지었을 때에 희우루로 진입하는

방식은 단층부에서 실내 다락을 통하는 것이 유일했음

을 알려준다. 이러한 진입 방식은 주거의 편리와 사생

활 보호에 적합하다. 희우루는 진입 방식에서도 조선

전기적 요소를 강하게 간직하고 있다.

34) 이 문얼굴과 접하고 있는 머름의 모습을 보면 기존에 설치된

머름의 일부를 제거하고 문얼굴을 설치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문은 초창 때에 설치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렇더라도 이 문

을 통해 단층부와 중층부 하부를 출입하던 시기에는 퇴칸에 희우루

로 진입하는 목제 계단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그림 8. 성정각 단층부와 중층부 마루와 문 흔적

3-2. 성정각의 원형 구조와 건축적 특징

(1) 1777년 수리 전과 수리 후 희우루의 구조

앞 절에서는 현존하는 성정각의 건축 양식과 구조를

살펴 조선 전기적 요소와 후기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

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조선 후기적 요소를 제거하

면 성정각을 처음 지었을 때의 원형에 가깝게 된다.

우선, 온돌을 초창 이후에 시설하거나 확대, 개조한

것을 들 수 있다. 1장에서 성정각의 기단 높이와 아궁

이 위치에 근거하여 초창 때에는 온돌을 시설하지 않

았거나 제한적으로 시설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겨울

철 세자의 학습과 관련된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민진원이 말하기를…“요즘 날씨가 매우 추운데 왕세자
(경종)께서 날마다 서연을 여니…지금 성정각은 매우 트
이고 차서[疎冷] 추위를 무릅쓰고 (서연에) 임하면 감기
에 걸릴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신의 생각은…날씨가
조금 온화해진 때에 나와서 성정각에 임어하여…개강
(開講)하게 하면…합당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35)

위 인용문에서는 성정각이 ‘트이고 차서[疎冷]’ 세자

35) 『승정원일기』, 375책, 숙종 23년 12월 13일(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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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겨울에는 성정각에서

서연을 열지 말자고 하였다. 성정각을 난방에 문제가

있는 건물로 여긴 것이다. 민진원의 건의가 있었던

1697년(숙종 23)은 이미 궁궐 건축에 온돌 난방이 보

편화된 시기이다. ‘트이고 춥다’는 표현은 성정각에 온

돌이 없거나 불완전함을 지적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1777년(정조 1)의 수리는 온돌 설치나 개조,

확대를 포함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정조가 성정각을

편의로운 정무 공간으로 애용한 것은 난방 문제가 해

결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온돌방

과 정조 때의 온돌방은 차이가 있었다고 보인다. 현재

는 동쪽 두 칸이 온돌방이지만 1777년의 수리에서는

희우루 하부에도 온돌을 시설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림 9. 「왕세자입학도첩」(좌)와 「동궐도」(우)의 성정각

<그림 9>는 1817년(순조 17)에 제작된 「왕세자입

학도첩」과 1826년에서 1830년 사이에 제작된 「동궐

도」에 그려진 성정각이다. 입학도에서는 성정각 단층

부의 정면을 4칸으로 그렸다.36) 아궁이칸을 제외하면

현재의 칸수와 동일하다. 이 중 동쪽 한 칸은 방으로

구획된 모습이고 서쪽 세 칸은 트인 공간으로 표현하

였다. 중간의 두 칸은 기둥까지 생략하여 통합된 공간

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그린 것은 동쪽 한 칸은 사적

성격이 강한 방인 반면, 서쪽 세 칸은 다수 인원이 참

여하는 의례에 적합하도록 통합할 수 있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재에도 두 칸으로 구성된 온돌

방 중간에는 벽이나 분합으로 구획했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리고「동궐도」에서는 서쪽 두 칸의 전면에

띠살분합문을 그렸다. 외벽의 역할을 하는 분합문은

마루구조의 청에 설치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점에서

서쪽 두 칸이 청이었음을 알려준다.37)

36) 입학도에서는 단층부를 희우루와 결합되지 않은 독립된 건물인

것처럼 그렸다. 그러나 「동궐도」의 성정각과 현재 성정각의 외양

을 고려하면 행사 장소의 위엄을 강조하고자 과장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7) 세 번째 칸은 극히 일부만 표현되었다. 이 칸도 띠살문처럼 표

현했으나, 서쪽 칸과 달리 수평살대를 표시하지 않았다. 현재 이 칸

의 배면에 완전한 구조의 영쌍창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창건 때부

나아가 현재 아궁이칸 동쪽면의 북쪽에는 폐기된 아

궁이의 흔적이 있다((<그림 4>). 이 아궁이에 불을 때

면 희우루 하부를 덥히게 된다. 현재 희우루 하부에도

북쪽 두 칸을 벽이나 창호로 구획했던 흔적이 남아 있

다. 따라서 1777년(정조 1)에 수리하면서 희우루 하부

에도 온돌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능성은 희우루의 하층 창호에 이름을 붙인

것에서도 확인된다.「동궐도」에서는 하층부의 동쪽

창에 ‘향양용(嚮陽牗)’이라고 표기해 놓았다(<그림 9>

우). 창호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특수한 사례이다. ‘햇

빛을 향하는 들창’이라는 뜻의 이름이 「동궐도」에

표기된 것은 희우루 하부가 부수적인 공간이 아니었음

을 알려준다. 또한 궁궐에서 우아한 한자 명칭은 국왕

이 짓거나 왕명으로 짓는다는 점에서 ‘향양용’은 국왕

의 뜻이 담긴 명칭일 가능성이 크다. 국왕이 희우루

하부의 온돌방에 자주 거처했고, 동쪽 창에서 비쳐드

는 햇살에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38) 그

러므로 1777년에 희우루 하부에도 온돌을 시설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0. 1777년 수리 직후의 성정각 평면 추정

「왕세자입학도」와 「동궐도」, 「동궐도형」을 종

합하여 1777년에 수리된 성정각의 평면을 나타내면

<그림 10>과 같다. 정조 때에 단층부 두 칸에 온돌을

설치하였고, 서쪽 두 칸은 청이었다.

그리고 처음 지어진 성정각의 방 부분에는 조선전기

양식의 영쌍창을 설치했을 것이다. 청에는 분합문을

달았을 것이며, 이 청과 방 사이에도 분합문을 달았을

것이다. 퇴칸에는 「동궐도」에 보이는 양식의 난간을

터 방으로 구획되었으며 정조 때에 온돌이 시설되었다고 짐작된다.

38) 필자는 1777년에 성정각을 수리할 때에 희우루 하부에 온돌방

을 만들면서 단층부 퇴칸과 희우루 하부가 접하는 벽에 출입문을

설치했다고 본다. 이 부분에 문을 설치하면 성정각 단층부와 희우루

하부 온돌방을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다. 이후 희우루 하부의 온돌

방이 폐기되자 출입문도 폐쇄하고, 그 자리에 외부에서 희우루로 올

라가는 목제 계단을 설치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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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했을 것이다.39) 처음 지어진 성정각의 원형을 추

정하여 입체적으로 도시하면 <그림 11>과 같다.40)

그림 11. 초창된 성정각의 입체 가구 추정

(2) 초창시 성정각의 건축 관념과 건축 구조

성정각은 지금도 조선전기의 건축 요소를 뚜렷하게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초창 때에는 희우루를 포함한

성정각 전체에 조선전기에 유행했던 건축 관념이 적용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인 구조면에서 현재의 성정각이 조선후기 주

거 건축과 비교되는 가장 큰 특징은 단층과 중층이 결

합된 구조라는 점이다. 조선후기에도 누마루를 돌출시

킨 경우가 있지만 사례가 많지 않으며, 성정각처럼 완

전한 중층이 단층과 일체형으로 결합된 구조는 극히

드물다.41) 그런데 조선전기 기록에서는 ‘침루’나 ‘누침

실’ 등의 용례들이 확인된다.

39) 「동궐도」에는 퇴칸이 서쪽 끝까지 이어져 있는 것처럼 그려

놓았다. 그러나 기둥의 위치를 보면 서쪽 끝 칸은 전면에 퇴를 설치

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서쪽 끝 칸에는 퇴를 설치하지 않고

평주 사이에 분합문을 달았다고 본다.

40) <그림 10>에서 누 하부 남쪽 칸을 ‘방전(方甎)’을 깐 것으로 처

리한 것은 현재 누 하부에 방전이 깔려 있고, 「동궐도」에서 전면

기단 위에 방전을 깐 것을 고려하였다. <그림 11>의 정면 창호의

양식과 위치는 성정각에 남아 있는 영쌍창의 흔적과 더불어 「동궐

도」에서 방에는 머름 위에 액자형 문얼굴을 설치하고 청(廳)에는

분합을 설치한 모습이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데 근거하였다.

41) 상주시의 ‘대산루’는 외양이 성정각과 유사하다. 그러나 상층부

에 온돌을 설치하여 각 부분의 용도가 계절별로 특화되지 않는 점

에서는 성정각과 다르다.

연도 표현 장소

1406년(태종 6) 누침전 경복궁

1411년(태종 11) 누침실 창덕궁

1419년(세종 1) 누침실 수강궁

1445년(세종 27) 누침실 연희궁

1482년(성종 13) 누침실 제안대군가

1487년(성종 9) 침루 대군가

표 1. 조선전기 침루 누침의 용례

위 <표 1>은 『조선왕조실록』에서 ‘침루(寢樓)’와

‘누침(樓寢)’의 용례를 추출한 것이다. ‘누침전’이나 ‘누

침실’은 경복궁, 창덕궁, 수강궁(창경궁), 연희궁에 있

었다. 모든 궁궐에 침실용 누가 건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조선전기 궁궐 건축에서 ‘침루’가 예외적인

건축이 아니었음을 알려준다. 1487년(성종 9)의 사례는

이를 더욱 잘 보여준다.

1487년의 ‘침루’는 주택의 칸수를 제한하는 규정에서

언급되었다. 대군의 집은 ‘정방 익랑 서청 침루로 구성

되는 건축 칸수를 12칸으로 정하였다. 누의 기둥은 영

조척 15척으로 규정하였다.42) 이러한 규정은 대군의

집에 침실 용도의 누를 짓는 것이 관행이었음을 알려

준다. 누 기둥의 높이를 4.5m 정도로 제한한 것은 실

제로는 이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았으며, 침루가 하층

도 별도의 공간으로 구획할 수 있을 만큼 높았음을 알

려준다. 하부를 벽이나 창호로 막은 ‘층루’를 지을 수

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1487년의 규정에서 ‘군(君) 공주’ 이하의 주

택에 대해서는 ‘침루’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누주(樓

柱)’의 높이를 서인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14척에서 11

척까지 규정하였다. 이로부터 ‘침루’ 건축은 신분이 아

니라 경제력이 관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전기에

‘침루’는 보편적인 건축 관념이자 실재하는 건축 유형

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침루’는 ‘내루(內樓)’로도 표현되었다. 세종 때의

가사제한령에서는 대군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내루’

의 칸수를 규정하였다. 이 또한 중층 건물을 배치하는

것이 15세기 상류 주거 건축의 보편적인 법식이었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세종 때의 가사제한령에서는 핵심

건물을 ‘정침·익랑·서청·내루’로 표현하여,43) 성종 때

규정에 보이는 ‘정방 익랑 서청 침루’의 ‘침루’가 세종

때 규정의 ‘내루’와 같은 개념임을 알려준다. ‘침루’는

42) 『성종실록』, 권95, 성종 9년 8월 22일(신해)

43) 『세종실록』, 권123, 세종 31년 1월 26일(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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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에 근거한 표현이고, ‘내루’는 위치에 근거한 표현

임을 알 수 있다. 침실의 역할을 한 ‘침루’는 곧 살림

영역에 위치한 ‘내루’였던 것이다.

층루 구조의 침루 내루는 제안대군 저택의 침루에

대한 1482년의 기록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제안대

군 부인이 누침실에서 자고 있을 때 누 아래에서 제안

대군 부인의 추문과 관련된 인물을 조사하였다. 제안

대군 부인은 아침에 깨어서 누 아래에서 조사하는 소

리를 들었다.44) 이와 같은 기록은 제안대군 저택의 침

루가 상층은 침실이었고, 하층도 벽과 창호로 구획되

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표 1>에서 침루의 존재를 알려주는 궁궐의

사례들은 ‘누침전 누침실’로만 표현했을 뿐 건물의 이름

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주목된다. 궁궐에서 국왕이 거

처하는 건물은 이름이 부여되었다. 조선전기 궁궐의 별

동형 층루들도 고유한 이름을 지녔다. 창덕궁의 징광루

와 광연루, 경복궁의 청연루처럼 상 하층 모두를 구획

하여 집무나 취침용으로 사용한 층루들이 확인된다.45)

국왕이 취침하는 곳인데도 단지 ‘누침실’로 표현한

사례들은 이 부분에 고유한 이름이 없거나 있어도 중

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이는 이들 침루

가 별동이 아니라 하나의 이름으로 표현되는 단일 건

물의 일부분을 구성했음을 시사한다. 단층 부분과 ‘침

루’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조였을 가능성이 큰 것이

다. 조선전기 기록에서 추론되는 이와 같은 구조는 17

세기 전반에 건축된 대군 저택을 그린 그림에서 구체

적으로 확인된다.

<그림 12>는 인조의 아들인 효령대군(효종)과 인

평대군 저택의 층루이다. 효령대군 저택의 조양루와

인평대군 저택의 석양루에서는 공통점이 확인된다.

첫째, 두 건물 모두 상층과 하층을 벽과 창호로 구획

44) 『성종실록』, 권142, 성종 13년 6월 16일(계축)

45) 이종서, 앞의 논문, 2006

하여 하층이 독립적인 용도를 지니면서 상층에서 이

루어지는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둘째, 통로 역할

을 하는 보조 건물을 매개로 단층 건물과 층루가 연

결되어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상시적이고 임의로

운 이동이 가능하다. 셋째, 두 층루 모두 핵심 주거

영역에 위치하였다.

<그림 13>에서 보듯 인평대군 저택의 대문에서 석

양루에 도달하려면 여러 개의 문을 거쳐야 했다. 석양

루가 사생활이 이루어지는 내밀한 주거 영역에 위치했

음을 알 수 있다. 조양루의 배치도 이와 같다.

그림 13. 인평대군 저택 대문에서 석양루까지의 동선

17세기 전반은 조선전기의 건축 법식에 대한 기억이

강하게 유지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 대군 저택의 살림

영역에 지어진, 단층과 결합된 층루는 조선전기의 법

식을 따른 건축일 가능성이 크다. 조선전기의 건축 관

념이 반영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조선전기

에 이러한 층루는 관용적으로 ‘침루 내루’라고 불렸으

며, 상층의 특화된 기능은 ‘침실’이었다. 습하고 더운

계절의 수면에 적합하도록 구조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

다. 겨울용 침실은 단층부에 있었지만, 단층부는 침실

이외에도 주거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기에 단층부를

구별하여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은 성립하지 않았다

고 생각된다.

이렇듯 단층부와 ‘침루’가 결합하고 매개 공간을 통

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단층부에서 중층부 상층으

로 진입하는 구조는 현재의 성정각과 일치한다. 성정

각의 일부를 구성하는 중층부가 ‘침루’에 해당하고, 본

래 보춘루였고, 현재 희우루인 상층 부분이 ‘누침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희우루는 본래 하층 부분도

벽과 창호로 구획된 ‘층루’였다. 단층부와 희우루를 연

결하는 진입구는 실내에 설치되었으며, 현재 아궁이칸

그림 12. 17세기 전반 대군 저택의 조양루(좌)와 석양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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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의 다락은 매개 공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성정

각은 조선후기 건축이지만, 층루형 ‘침루’가 포함된, 조

선전기 궁궐과 상류 주택에서 유행한 건축 구조를 간

직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결론

성정각은 창덕궁의 현존 건물 중에서 초창 시기가

매우 오랠뿐더러 조선전기적인 건축 양식과 구조를 뚜

렷하게 지니고 있다. 성정각은 1665년에 현종이 어린

세자(숙종)를 위해 ‘강학청’을 설치했을 때부터 원자나

세자에게 학문을 가르친 곳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계

기로 ‘강학청’으로 불리다가 숙종이 ‘성정각’으로 명명

하면서 정식 이름을 갖게 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창덕

궁의 건축 이력을 고려하면 성정각은 1620년 이전에

지은 인경궁에서 옮겨 왔거나 1645년에 인조가 새로

지은 건물일 가능성이 크다.

성정각은 처마 하부 기단이 낮고, 땅을 파서 지면

아래에 아궁이를 설치한 것으로 미루어 초창 때에는

온돌을 시설하지 않았거나, 온돌의 구조나 면적이 제

한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창틀 중간에 기둥을

설치한 영쌍창이 남아 있다. 온돌의 제한적인 설치는

조선전기 궁궐 난방의 뚜렷한 특징이고, 영쌍창도 조

선전기에 유행한 창호 양식이다. 성정각의 중층부인

희우루의 위치와 구조 및 상층부 진입 방식 역시 희우

루에 조선전기 주거용 중층 건축의 구조와 용도를 적

용할 수 있게 한다.

「왕세자입학도첩」과 「동궐도」, 「동궐도형」에

그려진 성정각은 1777년(정조 1)에 수리한 결과이다.

이때에 단층부 동쪽 두 칸과 중층부 하부에 온돌을 시

설했다고 생각된다. 정조는 수리된 성정각을 일상적인

집무처로 애용하였다.

그러므로 1777년 수리 이전의 성정각은 조선전기의

건축 관념이 적용되었고, 그 관념에 따라 도출된 건축

구조에 속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건축 관념은 건물의

내부 공간을 계절별로 용도를 특화시켜 구획하는 것이

다. 건축 구조는 단층부와 중층부를 결합하고, 중층부

상층을 덥고 습한 계절에 적합하게 구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조선전기 궁궐 및 왕자 저택과 관련된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기록에서는 중층부를 ‘침루 내

루’로, 침루의 상층을 ‘누침실’로 불렀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17세기 전반 건축인 봉림대군의 저택과 인평대

군의 저택을 그린 회화 자료에서는 이와 같은 건축 관

념이 적용된 침루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현재 시점에서 성정각은 특이한 구조의 조선후기 건

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조선전기에는, 계층이나 신분

에 따른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국왕부터 부유한 서인

에 이르기까지 상류 주거 건축에서 드물지 않은 구조

였다. 성정각은 조선후기에 건축되었지만, 조선전기에

유행한 건축 관념과 건축 양식이 적용된 건물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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